
“스트레스케어”를 위한 여러 소재들 

 

 

원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스트레스(stress)는 많으나 적으나 받기 마련

이다. 현대인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, 생활이 날

로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를 뿐만 아니라, 지구의 반대편에서 

일어난 사건도 즉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, 이웃의 인심도 갈수

록 각박해 질수록 스트레스 요인이 커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

이다.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, 일본의 섬유업계에서

는 각양각색의 “스트레스케어(stress-care)”소재들을 상품화하고 있다. 이들 중 

일부를 소개해 본다. 

 

◎ 광촉매에 의한 소재 

산화티탄(titanium oxide)은 티탄이 산소와 결합한 분자로서 이산화티탄

(titanium dioxide : TiO2)은 흰색 가루로서, 페인트나 섬유분야에서는 흰색 안료

로 사용되거나 인조섬유의 광택을 죽이기 위하여 원액에 조금씩 섞어주기도 

한다. 이산화티탄은 산화티탄 중에서 가장 안정된 분자로서 대형 결정(結晶)

은 보석도 된다고 한다. 보통은 산화 수가 2, 3, 4의 화합물이 보통인데, 산화 

수에 따라 이온성(ion性)이 다르며, 이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산화의 수

를 표시 안하고 산화티탄으로 표시하고 있다. 그런데 이들 분자의 이온성은 

각종 생활 악취나 담배 냄새, 포르말린(formalin) 등의 휘발성 물질을 흡착분

해하는 효과나 더러운 것을 분해하는 효과, 항균·방취효과, 자외선케어, 피

지(皮脂)분해성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. 이 산화티탄은 섬유와도 직접 접촉하

면 섬유를 분해하고 취화하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여야 섬유에 사용할 수 있



게 된다. 

“오미겐시”는 S전공(電工)사와 공동으로 레이온 섬유에 이겨 넣을 수 있는 

산화티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상품화가 가능하였다. “오미겐시”는 이 레

이온을 “썬다이어(Sun-dia)”라는 명칭으로 시판하고 있으며, 광선만 받으면 언

제나 이온이 발생하므로, 인테리어, 각종 의복, 산업자재, 생활자재, 침구 등

에서 상표화하고 있다. 2004년 춘하절부터는 여성용 내의, T-셔츠, 양말, 타월, 

머플러 등으로 용도를 개척하고 있다. 

가네보섬유에서는 이 광촉매가 섬유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

화티탄을 미세한 다공질 무기물(微細-多孔質無機物)의 속에 고착시킨 다음, 

이 무기물의 미립자를 섬유에 고착시키는 가공방법을 쓰고 있으며, 그럼으로

써 산화티탄 분말이 섬유나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. 

가네보섬유는 “ISOP(이솝 : I save our power)” 클럽 상표로 “환경, 건강, 쾌

적”의 소재군으로써 상품화하고 있는데,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광촉매가공

은 “썬알파(Sun-α)”로써 “이솝” 상표군의 하나로 되어 있다. “이솝” 상표군에

는 옥수수 전분으로 뽑은 섬유와 면과의 교직물,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하는 

“이오네”, 자외선차단성의 “나뷰비” 등이 들어 있다. 

 

◎ 색다른 식물성 섬유의 개발 

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에서는, 그 동안 고유의 독특한 신상품을 개발하고

자 대마(大麻 : hemp)나 양마(洋麻 : kenaf라고도 함), 대나무 등의 여러 식물

에서 실을 뽑고 있는데, 최근에는 오끼나와가 있는 “류큐열도(琉球列島)”에서 

자생(自生)하는 월도(月桃)의 줄기를 원료로 뽑은 실도 상품화하고 있다. 구

라보는 식물성 의복 소재군을 “식물낙원(植物樂園)”이라는 상표로 통합하고 

있다. 



월도의 잎은 화장품, 방충제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, 구라보는 최초로 

실을 뽑는 데 성공하였다. 이 실을 “월도사”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고 의복

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. 

구라보는 이외에도 대두(大豆)의 단백질을 원료로 한 섬유로 뽑은 실을 

“소이빈(Soybean)”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, 견 같은 감촉, 광택, 드레

이프성(drape 性)을 자랑거리로 하고 있다. 대두섬유 100% ; 대두섬유 55%·

양모 45% 혼방 ; 대두섬유 70%·마 30% 혼방의 세 종류의 실을 갖추고 있

다. 

 

◎ 신축성이 좋은 순면직물 

일반적으로 순면직물은 신축성이 적다. 이러한 특성은 천이나 직물의 형태

에 변화가 적어 장점도 되지만, 최근의 동향과 같이 옷이 몸에 꼭 끼므로 옷 

위로 몸매를 자랑할 수 있으면서도 신축성이 좋아서 몸을 놀리는 데도 불편

이 없는 옷이 유행하면서 신축성이 좋은 천이라야 인기를 끌 수 있게 되었

다.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닛신보는 면 100%의 신축성이 좋은 “슈퍼 소프트 

내추럴 스트레치”를 상품화하였다. 

그런데 “슈퍼 소프트 내추럴 스트레치”는, 천에 액체 암모니아를 먹여 개

질함으로써 신축성뿐 아니라, 방축성(防縮性), 방추성(防皺性)이 좋아지고 부

드럽게 되면서 수축된 상태에서 세트(set)되면 신축성이 생긴다. 이와 같은 

신축성을 살릴 수 있게 방적 및 제직한 소재가 “내추럴 스트레치”이다.  

“슈퍼 소프트 내추럴 스트레치”는 셔츠나 블라우스 용도의 경우에는 신장

율이 15% 이상, 회복율은 30% 이상이며, 팬츠나 슬랙스 용도에서는 신장율 

10% 이상, 회복율 55% 이상으로 되어 있다. 

 



◎ 순면직물의 천연보습성 가공 

후지보는 10년 전에 천연의 보습(保濕)성분인 “스쿠와란”을 순면직물에 고

착시키는 가공기술을 개발하였는데, 그 당시에는 보습효과가 우수한데도 소

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. 

스쿠와란은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서 피부와의 친화성이 뛰

어나고, 피부에 바르면 아주 잘 퍼져서 엷은 피막(皮膜)을 만들어 표피각질층

(表皮角質層)으로부터의 수분증발을 억제함으로써 피부가 촉촉하게 된다. 이

러한 특성이 최근에 와서 이 “스쿠와란”으로 가공한 “케어트리트먼츠” 소재

가 판매점포에서도 천의 촉촉한 느낌을 직접 만져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

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자 다시 이 가공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한다. 

보습효과는 이 가공소재를 봉제하는 공장의 작업원들이 손의 피부가 언제

나 촉촉하며 반들반들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,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

있다고 한다. 


